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 

집중호우 피해 지역 수해복구 지원 발벗고 나서
- 피해가 극심한 나주시 일대 긴급 복구작업 투입‘구슬땀’-

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정한근, 이하 KCA)은 13일 집중호우로 

피해를 입은 나주시 다시면 일대를 찾아 긴급 수해복구를 지원했다고

밝혔다.

ㅇ KCA는 이날 원내에 구성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을 나주시 다시면으로 

긴급히 파견하여 집중호우로 주택, 상가 등 시설 내부로 밀려든 토사를

제거하는 등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.

o 이번 봉사활동은 전날 담양군 이재민에 대한 긴급 식사, 생수 지원에 

이어 전남지역 수해복구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.

□ 한편, KCA 정한근 원장은 지난 11일 수해 발생 지역에 위치한 

KT SAT 금산위성센터를 방문하여 무선국검사 현장의 안전상태를 

확인하고 통신운용상태를 점검했다.

ㅇ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로 인해 무선국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

위험사례 발굴·조치와 국가의 중요한 무선통신시설인 위성지구국

의 서비스 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.

ㅇ 또한, KCA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

철원군 등 총 7개 지역의 긴급복구를 지원과 수해민들의 부담완화를 

방송통신전파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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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 복구완료 시까지 해당지역 무선국검사를 연기할 예정이다.

□ KCA 정한근 원장은 “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이재민

들의 아픔을 나누고, 수해복구에 보탬이 되고자 현장을 찾았다”며 

“앞으로도 집중호우로 피해받은 수재민 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

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※ 사진 설명

정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13일 나주시 다시면을 찾아 수해 복구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.

11일 수해 발생 지역에 위치한 KT SAT 금산위성센터를 방문한 정한근 원장은 직원들과 함께 통신운용상태를 점검하고 있다.


